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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정보 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빈곤의 개념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이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적응을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우리온>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00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poverty on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 based on Chatman’s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 (1996). Based on the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poverty consists of four variables: Secrecy, Deception, Risk-taking, 

and information acceptance in response to situational relevance. An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daptation 

to South Korean life is divided into socia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From August 4 to August 

30, 2021, after approval by the IRB through the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organization <Urion>, surveys 

were conducted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at least one year and were 

aged 19 or older. The 100 collected vali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information 

pover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particular, 

the “deception” variable had negative effects on soci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it explains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South Korea based on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 by defining them as information poor. Above all, it attempts a quantitative approach through 

operationalization of key concep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were conducted with qualitativ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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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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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48년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

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현재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통

일부, 2019a). 그리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성공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 지방

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은 일자리

를 알선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통일부, 2019b).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

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타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조동운, 2015). 최근 5년

간 북한이탈주민 12명이 재입북을 시도하였고, 

64명이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드

러났다(권태훈, 2019).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또 다른 문제

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적응에 어

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은 범죄의 유혹에 빠

지기도 한다(장준오, 고성호, 2010). 2012년에 

68명이던 북한이탈주민 수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5명으로 집계되었다(조

정훈, 2017).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

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문제를 정보빈

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정보빈곤층(Information Poor)과 정보빈곤

(Information Poverty)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Thompson, 2007). 

특히 Chatman(1996)은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행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빈

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발

표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전문용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는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

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국사회

에 만연한 정보빈곤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 논의

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

환, 2019).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정보

빈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지은(2018)은 북한이탈주민의 취

업 관련 정보요구 및 정보행위를 연구하였고, 

Koo(2016)는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와 부정

적 정서가 정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문제

를 정보빈곤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조용완

(2006)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후 후속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최신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대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개인과 국가 경쟁

력의 원천이며 삶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서

옥연, 장덕현, 2008).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

에서 정보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Yu,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Chatman 

(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

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한

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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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2.1.1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

정보빈곤층(Information Poor)과 정보빈곤

(Information Poverty)이라는 용어는 1970년

대 초부터 학술적으로 논의되었다(Thompson, 

2007). 특히, Chatman(1996)은 여성 수감자, 

은퇴 여성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행태 연구 결과를 종합하

여 미국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에 정보빈곤

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발표

하였다. 그는 정보빈곤층에게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특성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

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였

다. 먼저, 은폐는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나 문제 상황을 숨

기는 것을 의미한다. 기만은 정보를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은폐와 기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나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타인은 자신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정보행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험감수는 정보를 공유했을 때의 

위험 정도를 판단한 후, 그 판단에 따라 정보 

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

보빈곤층은 정보 공유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보

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으로, 상황적 관련성이란 유용성(utility)과 유

사한 개념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빈곤층은 정보탐색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기방어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Chatman, 1996). Chatman 

이후에도 정보빈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의 정보빈곤 및 정보빈

곤층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자 정의

Goulding(2001)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고, 정보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정보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

Britz and Blignaut(2001)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과 그 정보를 해석하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이제환(2006)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에 대해 무지하며,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조용완(2006)
개인 혹은 집단이 마주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활용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태

Daza and Gigler(2007) 정보화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결핍된 상태

Sabelli et al.(2013) 정보요구의 충족,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 

<표 1> 정보빈곤 및 정보빈곤층에 대한 정의 



244  정보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 2022

2.1.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 따르면, 북

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

한)에 직계가족, 배우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며,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

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볍률 제18596호). 대한민

국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통일부, 2019a). 정부는 대한민국의 보

호와 지원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수용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탈북을 원하

는 북한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또는 제3국

에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통일부, 2019b). 국

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외교부가 신원 확인

을 완료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 교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진행되며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은 국정원의 주관 아래 신원 및 

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책

협의회가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가 결정

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무소(이하 하나원)에서 12주간 기초적인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은 정

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진

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안내 등 정

규 프로그램과 언어, 운전 등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한

국 사회에 정착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강화로 국내 입

국 북한이탈주민이 2020년 229명 대비 72.5% 

감소한 63명으로 집계되었다(나원호, 2017; 통

일부, 2019a; 2022). 

2.2 선행연구

2.2.1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

외 연구와 국내 연구의 시기상 차이가 크기 때

문에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국외 연구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보화를 경험한 서양 사

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까

지는 주로 전문직 및 일반인의 정보행태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룬 한편, 1980년대부터는 소

수민족, 도시빈민, 여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정보행태와 열악한 정보환경을 

다룬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제환, 이연옥, 장덕

현, 2004). Chatman(1991)은 특정 계층이 유

용한 정보원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계층인 대학 청소부의 정보행

태와 이들의 정보빈곤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계층은 다양한 정

보요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적

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정보행태는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외부 

정보원이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빈곤층의 이러한 

정보행태는 이후 Chatman(1996)이 발표하는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

에서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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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이어서 Chatman(1992)

은 은퇴한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은퇴 여성들은 서로 개

인적인 문제나 정보를 감출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정보행태 역시 후에 Chatman의 정

보빈곤이론을 통해 설명되었다. 즉, 정보빈곤층

이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의 문제 상황이나 약점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며, 정보빈곤층의 이러한 특성은 외부 정보원

과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보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Chatman 이후에도 정보빈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Spink, Cole(2001)은 정책이주촌인 와인우드

(Wynnewood)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프리

카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보환경을 비롯

한 정보행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와인우

드 거주민들은 정보를 탐색할 때 공식 채널보

다 가족이나 이웃 같은 비공식 채널 즉, 대인 

정보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들은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탐색해야 하는지 인

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들이 제

한된 정보 채널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Hersberger(2001) 및 Markwei, Rasmussen 

(2015)은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노숙자들

이 경험하는 정보빈곤을 연구하였다. Hersberger 

(2001)에 따르면, 노숙자들은 재정이나 양육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

해 적절한 정보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 친

구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대인 정

보원에 의존하는가 하면, 주거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슷

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정보 공유를 꺼

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에게 필요하

다고 느끼는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Risk-taking)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atman, 

1996). Markwei, Rasmussen(2015)도 Hersberger 

(200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노

숙자들이 정보요구 해결을 위해 친구나 가족 

등처럼 접근성과 신뢰도가 높고 이용이 편리한 

대인 정보원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2) 국내 연구

조선족 출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H의 정

보빈곤을 연구한 이제환과 윤유라(2005)는 참

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를 입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보빈

곤에는 정보 가치에 대한 낮은 인지 수준, 언어 

장벽, 정보 획득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같은 개

인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장덕현(2005)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정보

빈곤에 주목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도 일반인과 동일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정보환경과 정보빈곤층 

특유의 정보행태 즉, 정보에 대한 회의적인 태

도, 이웃이나 가족 같은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

보 입수의 경향이 그들의 정보빈곤을 더욱 심

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환(2006)은 재

일한인 집단의 열악한 정보환경을 조명하고, 

문자해독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및 일본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모국지향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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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지닌 한인 2세~4세가 상대적 정보빈곤층

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층면담과 설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

보행태를 연구한 조용완(2006)은 북한이탈주

민이 정보 입수를 위해 가족과 같은 대인 정보

원에 크게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복

지혜택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것이 남한사회 

정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정보빈곤을 유발하는 내재적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성향, 부족한 

정보활용능력, 언어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정보환경적 원인으로는 수요자인 북한이탈주

민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정보지원체

계, 미비한 협력 네트워크를 언급하였다. 이후 

연지은(2018)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

들의 취업 관련 정보요구와 정보행위를 심층면

담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

민은 지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

성, 물리적 접근성, 제도적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취업과 관련된 정보요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

구를 살펴본 결과, 정보빈곤층은 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나 가족과 같은 대인 정보

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관

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로 참여관찰, 면담과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

리고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을 구성

하는 네 가지 주요 개념인 은폐(Secrecy), 기만

(Deception), 위험 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을 적용하여 정

보빈곤을 연구하기보다 정보빈곤층이 열악한 

정보환경 속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에 집중

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정보빈곤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2000년대에 

멈추어 있어 비교적 최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

로 바라보고, 이들의 적응 및 정착 문제를 정보

빈곤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조용완(2006)

의 연구가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논의

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근까

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

과 적응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

회적응의 하위 요인은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

응, 그리고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신

예정, 2000).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적응을 경제

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수입 현황, 그리고 경제

활동 실태로 세부적으로 나누었고, 심리적 적응

은 자아정체감과 심리상태로 분류하였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소는 사회활동 형

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정도, 그리고 한국사

회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적응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력

이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는 경제적 적응이었

다. 반면, 심리적 적응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사회적 적응에 대해서는 적

응과 부적응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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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경제활동 여부, 그리고 고용 형태 등이 북한

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춘범, 한기주, 2017), 개인

의 심리적 차원에 주목한 이인희, 최희정(2017)

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불안, 우

울, 희망, 직업 안정성, 건강상태, 그리고 직업

의 유무 등을 파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조사한 이재민, 황선영

(2008)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경제

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의 연령, 학력, 건

강상태와 함께 경제적 요인 중 직업 만족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탈주민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으로

는 남한사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및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하는 인식 등으로 파악되

었다.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북한 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한사회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

한 연구(김재엽, 최지현, 류원정, 2012)에 따르

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할수록 한국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동기에 따른 남

한사회적응의 차이를 연구한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2013)는 탈북 동기에 따라 환경적 적

응에는 차이가 없지만 심리적 적응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경제형과 미래형 동기로 인

해 탈북을 결심한 사람이 사회형과 정치형 동

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보다 심리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심리적 적응이 특히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

다. 정착지원 정책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나원호(2017)는 경제적 지원, 기

관단체 지원, 정보적 지원, 교육 지원으로 구성

된 정착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

적 및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반면, 경제적 지원과 기관단체 지원은 문화

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문제는 대부분 그

들의 심리적 요인이나 정착지원정책 등과 연

관지어 연구되어 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정

보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정

보빈곤이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각 선행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측

정하기 위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하위요

소는 심리적 적응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요

소인 사회적 적응은 명칭은 다르지만 환경적 

적응과 문화적 적응의 내용을 포함하는 양상

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의 한국 사회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는 

<표 2>와 같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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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한국사회적응 하위요소

신예정(2000)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이재민, 황선영(2008) 단일차원

김재엽, 최지현, 류원정(2012) 단일차원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2013) 환경적 적응, 심리적 적응

나원호(2017) 경제사회적 적응, 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

이인희, 최희정(2017) 단일차원

조춘범, 한기주(2017) 단일차원

<표 2> 한국사회적응 하위요소

로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빈곤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위

험감수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

응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위

험감수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

응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 모형은 <그

림 1>과 같다. 

3.2 연구 설계

3.2.1 연구 대상 선정

연구 수행에 필요한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

해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정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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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의 경우, 효과크기(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Power) 0.80으로 설정한 결과 85

명의 표본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

문지의 미회수율과 응답의 성실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표본 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정보빈곤 경

험과 한국사회적응을 판단할 때 국내 거주 기

간과 연령에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연구 대

상을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

하였다.

3.2.2 측정요소 및 설문 구성

1) 측정요소

(1)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

정보빈곤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심층면

담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

으나, 본 연구는 Chatman(1996)이 정보빈곤이

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네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양적 

질문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즉, 정보

빈곤을 은폐(Secrecy) 정도, 기만(Deception) 

정도, 위험감수(Risk-taking) 정도, 상황적 관

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은폐 

정도와 기만 정도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측정

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Larson, 

Chastain(1990)의 자기은폐 개념에 기반하여 

자기은폐척도를 개발한 상담심리 분야 박미란, 

이지연(2008)의 설문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위험감수 정도 역시 양적

으로 측정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선행연구가 없

기 때문에 Knowles et al.(1973)의 위험감수 

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 RTQ)를 번

안 및 재구성한 심리학 분야 이흥표(2002)의 연

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Chatman(1996)은 상황적 관련성에 대해 “개

인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

보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본 연구는 변인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

록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로 

변인명을 수정하였다. 또한 상황적 관련성에 따

른 정보 수용 정도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다

른 학문 분야에서도 양적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

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는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

학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연구

한 신예정(2000)이 변인으로 설정한 경제적 적

응,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중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사회적 적응과 심리

적 적응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구분하였다.

2) 설문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정보빈곤 관련 16

문항, 한국사회적응 관련 20문항,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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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문 6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주요 변인에 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 답변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정보빈곤 관련 문항 중 위험감

수 정도에 대한 1문항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 관련 문항 중 심리적 적응에 관한 10

문항은 역코딩이 필요하도록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변인(문항 수) 설문내용 출처

정보빈곤
(16)

은폐 정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나 경험이 있다.

박미란, 
이지연
(2008)

나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나 사건은 감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점은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를 그들이 알게 되더라도 도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만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의 비밀에 대해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

위험감수 정도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더라도 항상 신중하게 알아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흥표
(2002)

나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적인 정보를 감추는 편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하는 편이다.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나는 유용한 정보이더라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다.

나의 매일 매일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사회
적응
(20)

사회적 적응 정도

나는 한국의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다.

신예정
(2000)

나는 한국의 경제문제에 관심이 있다.

나는 한국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

나는 한국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다.

나는 북한 사투리나 외래어 등의 언어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나는 한국 생활을 잘해나가고 있다.

나는 주말이나 휴일과 같은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나는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사회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리적 적응 정도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다.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아직까지 낯설다.

나는 한국생활이 타향살이라는 느낌이 든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신경쓰인다.

나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다.

혼자 있으면 두렵고 마음이 안 놓인다.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는 한국에서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의 장래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표 3> 설문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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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8.0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계수를 통한 신

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에 앞서, 연구 대상이 북한이탈주

민이라는 특수한 집단인 것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균

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File No. 

2020-03-018-004)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

하였으며,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우리온>을 통해 설문

지 1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00

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4.2 빈도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100명 중 여성이 89명

(89%), 남성은 11명(1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나이의 경우, 30대가 43명(43%)으로 가

장 많았으며, 20대 34명(34%), 40대 16명(16%), 

50대 5명(5%), 60대 이상 2명(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9

명(29%),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재학이 각

각 25명(25%), 대학원 재학 이상 12명(12%), 

고등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기타가 동일하게 

3명(3%)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학

생 39명(39%), 회사원 23명(23%), 무직 15명

(15%), 기타 12명(12%), 전문직 7명(7%), 자

영업 4명(4%)의 순이었다. 또한 결혼 상황은 

53명(53%)이 미혼이었으며, 결혼 35명(35%), 

이혼 9명(9%), 사별, 동거, 기타가 각각 1명(1%)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평균 가계소득은 

2천만원 이하가 62명(62%)으로 가장 많았으

며, 4천만원 이하가 13명(13%), 4천만원 초과 

5명(5%)의 순이었고 20명(20%)이 응답하지 

않았다. 

4.3 신뢰도 분석

정보빈곤과 한국사회적응을 측정하는 항목

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보빈곤과 한국사회적응의 하위 요인에 대

해 각각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위

험감수 항목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0.7 이상으

로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위험감

수 항목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350으로 낮

게 나왔기 때문에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에

서 제거하였으며, 설문지에서도 해당 문항을 삭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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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변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정보빈곤

은폐 5 .798

기만 4 .817

위험감수 4 .350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3 .772

한국사회적응
사회적 적응 10 .758

심리적 적응 10 .923

<표 4> 신뢰도 분석 결과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주요 변수인 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은폐 정도는 

기만 정도(r=.645, p<.001), 상황적 관련성에 따

른 정보 수용 정도(r=.233, p<.05)와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r=-.206, 

p<.05), 심리적 적응(r=-.38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만 정도는 사회

적 적응(r=-.289, p<.01), 심리적 적응(r=-.425,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는 사회

적 적응(r=-.225, p<.05)과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은 심리적 적응

(r=.52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반면,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는 기만 정도,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

과는 <표 5>와 같다.

4.5 가설 검증

4.5.1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

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이 북한이

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

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

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변인 1 2 3 4 5

1. 은폐 정도 1 　 　 　 　

2. 기만 정도  .645*** 1 　 　 　

3.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233*  .174 1 　 　

4. 사회적 적응 -.206* -.289** -.225* 1 　

5. 심리적 적응 -.381*** -.425*** -.112 .528*** 1

*p<.05, **p<.01, ***p<.001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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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F=4.155,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7% 

(R²=.115, adjR²=.087)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 

Watson 통계량은 2.19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

과, 기만 정도(B=-.163, p<.05)는 북한이탈주민

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을수록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은폐 정도(p=.981)와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p=.07)는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p=0.05)보다 크게 나타나 북

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2.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

황적 관련성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F=8.01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5%(R²=.200, adjR²=.175)로 나타났다. 한

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4로 2에 근사

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

증 결과, 기만 정도(B=-.305, p<.05)는 북한이

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만 정도가 높

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

진다는 것이다. 반면, 은폐 정도(p=.142)와 상

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p=.855)

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p=0.05)보다 크게 나

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4.5.2 가설 검증 결과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이 북한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β 

사회적 적응

(상수)  4.374 0.267 　 16.378*** <.001

은폐 정도  0.002 0.085  .003  0.024 .981 1.757

기만 정도 -0.163 0.079 -.259 -2.061* .042 1.714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0.117 0.064 -.181 -1.833 .070 1.059

F=4.155(p<.01), .R²=.115, adjR²=.087, D-W=2.196

*p<.05, **p<.01, ***p<.001

<표 6> 가설 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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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β 

심리적 적응

(상수)  5.195 0.401 　 12.944*** <.001

은폐 정도 -0.189 0.128 -.179 -1.479 .142 1.757

기만 정도 -0.305 0.119 -.306 -2.565* .012 1.714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0.018 0.096 -.017 -0.184 .855 1.059

F=8.014(p<.001), .R²=.200, adjR²=.175, D-W=1.974

*p<.05, **p<.01, ***p<.001

<표 7> 가설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1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2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표 8> 가설 검증 결과 요약

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

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정보빈곤을 구성

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사회적 적응과 심리

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져 가설 1과 2가 부분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

약하면 <표 8>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제기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

응 문제를 정보빈곤이라는 정보행태론적 틀에

서 고찰하기 위해 Chatman(1996)의 정보빈곤 

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

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빈곤이

론을 바탕으로, 정보빈곤을 은폐(Secrecy), 기

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

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이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나 신

뢰도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감수 항목은 삭제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한국사회적응은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

응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은폐 

정도와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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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빈

곤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나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만 정도

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은폐 정도와 상황

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는 북한이탈

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감추려는 “은폐”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려는 “상황적 관련

성에 따른 정보 수용”보다 사실을 거짓으로 꾸

미려는 “기만”이 더욱 적극적인 자기방어기제

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

신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밝힘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지고, 이

는 한국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의 사회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복지

학, 심리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

나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

로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정보빈곤의 관점에서 분석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둘째, 정보빈곤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

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Chatman의 정보

빈곤이론에서 은폐, 기만, 위험감수, 상황적 관

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라는 네 가지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설문을 통한 양적 연구를 시

도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주관성을 

보완하여 정보빈곤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하기 

위해 정보빈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양적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빈곤

에 대한 양적 측정도구는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은폐 정도, 기만 정도, 위험감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심리 및 심리학 분야의 측

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새롭게 개

발하였다. 이는 그동안 질적 연구로만 진행되

었던 정보빈곤에 대해 계량적으로 측정한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담심리 및 심

리학 분야의 은폐, 기만, 위험감수 개념도 정보

빈곤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지만 북

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

에 대한 자체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신뢰도 분석 결과 정보빈곤을 구성하

는 변인 중 위험감수 정도의 크론바흐 알파 계

수(Cronbach’s α)가 수용 가능한 수준보다 낮

게 나왔다. 따라서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에서 위험감수 항목을 제거하고 설문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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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위험감수를 측

정하는 항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본 연구는 위험감수 측정 항목을 심리학 분

야 연구에서 차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북한이탈

주민의 정보행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

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험감수는 정보빈곤이

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으로, 정보빈곤을 판

단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위험감수 측정 항목을 수정 및 개발하여 

가설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명확하지 않은 설문 문항으로 인해 북

한이탈주민이 설문 응답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폐와 관련된 첫 번째 문항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적인 문제나 경험이 있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정보빈곤이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

민과 같은 정보빈곤층은 아웃사이더(outsider)

로 분류되며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집단인 인

사이더(insider)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은폐, 기만과 같은 자기방어기제는 주로 인

사이더를 향하게 된다(Chatman, 1991). 즉, 위

와 같이 은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

의 모호함은 설문 응답에 대한 정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

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사이더)만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북한이

탈주민이 신변 보호를 위해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신변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북한

이탈주민의 성향이 정보빈곤층의 특성 중 “기

만”이라는 행태로 발현되어 설문에 사실과 다

르게 응답했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설문 참

여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계

좌정보와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이 불

가피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는 신변 노출의 위협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역시 익명성을 보장하

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보빈곤층

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물론, 이들이 한국사회의 일원

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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